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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학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

준일까

대학평가기관이다양하게존재하는데

다 항목별 가중치를 두거나 평가 기준도

기관마다달라특정평가결과만으로대학

의 경쟁력을 예단해서는 안되지만 다른

대학과 비교 개선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있다는것이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이 최근 공개한

라이덴랭킹(Leiden Ranking)은광주

전남을비롯 국내대학의연구경쟁력등

현주소를 짐작할 수 있다 라이덴 랭킹은

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논문 수와 논문

인용도를 비율로 따져 순위를 매기는 만

큼 대학별 연구력 품질을 가늠할 수 있다

는평가를받는다 올해평가대상대학은

902개교로 광주전남에서는 광주과학기

술원(GIST) 전남대 조선대 3개 대학만

라이덴랭킹에포함됐다

GIST는 국내대학중 7위(세계 645위)

전남대는 10위( 712위) 조선대는 34위

( 895위)로맨마지막에이름을올렸다

전남대는 올 해 처음 국내 대학 톱 10

(2016년 12위) 안에포함됐다는점에서의

미가있다는평가다

전남대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거점국립

대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서울대(국내 4

위세계 619위) 전북대(14위774위) 강

원대(16위777위) 경북대(19위798위)

경상대(20위815위) 충북대(23위834

위) 부산대(24위838위) 등으로 집계됐

다 전남대는 사회과학인문학 분야에서

국내 대학 중 4위(세계 521위)를 기록했

다 조선대는 생명과학지구과학 분야에

서국내 대학중 11위(세계 744위)를 기록

했고 GIST는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국내 7위(세계 527위)에올랐다

한편 포스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1위(세계 402위)를차지했고KAIST

(세계 458위) 이화여대(611위) 서울대

(619위) 세종대(623위) 성균관대(

629위) GIST( 645위) 울산대( 649

위)고려대(686위) 전남대( 712위) 순

으로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세계대학연구력순위광주전남 3곳뿐
라이덴랭킹(Leiden Ranking)

902개교 평가 GIST 645위전남대 712위조선대 895위

전남대 서울대제외거점국립대중최고첫국내톱10 진입

광주시서구라마다플라자광

주호텔(대표 김대원)의 외식 사

업부 직원들이 2017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금상과동상을수상했다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요리

사인 손경오(32)씨와 양영식(23)

씨는지난 18일부터사흘간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7 국제요

리제과경연대회세계요리부문 3 코스

요리에 2인1조로출전해영예의금상을

받았다

손경오씨팀은야채와쌀을재료로사

용해야 하는 3코스요리에서 파인애플

과 아스파라거스를구워쌀과 퀴노아를

감싼요리를에피타이저(식전요리)로선

보였다 또 메인요리로는 누룽지를 튀

겨 채끝살을 감싼 규카츠를 만들었고

디저트로는 라즈베리소스를 첨가한 쌀

아이스크림을내놓아호평을받았다

한편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은 17층과

3층 1층에각각뷔페와중식당 베이커리

를운영하고있으며 총 20명의요리사가

근무하고있다 전은재기자ej6621@

광주라마다호텔국제요리경연서금동

23일광주시동구금남로 518민주광장에마련된 꽃벽정원에서시민들이사진을찍으며즐거워하고있다 광주시푸른도시사업소가설치한꽃벽은무

등산능선과밤하늘을모티브로사피니아옥잠화붓꽃등으로장식됐으며무등산입석대조형물을설치해암석형정원의이미지를연출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꽃벽앞꽃청춘

올 여름은 덥고 비가 적게 내릴 것으

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태풍은 2개상륙할것으로예상된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17

년 여름철(68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6월과 8월에는평년보다높은기온이예

상되고 7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강수량은 6월

에는평년보다비슷하거나적고 78월

에는평년과비슷할것으로보인다

장마가 끝난 8월에는 무덥고 습한 날

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태평양 고

기압의영향으로대기불안정에의한국

지성 호우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올 여름 태풍은 총 1012개가 발생

(평년 112개)할 것으로 보이며 2개(평

년 2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대부분 태풍은 필

리핀동쪽해상에서발생해중국남동부

지역을향하는경로가많을것으로보인

다 전은재기자ej6621@

올여름무덥고비적어태풍 2개 올 듯

봄철감염병인수두가어린이들사이에

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수두

에 걸린 어린이는 등교를 중지할 것을 당

부했다

23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수두환자는 이달들어 크

게증가하고있다

광주지역 수두환자 수는 2월 6명 3월

42명 4월 62명 5월 이날 현재까지 115명

이발생해총 225명으로집계됐다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11명 56명 132

명 157명등총 358명이수두에감염된것

으로확인됐다 지난해같은기간 181명과

비교하면 177명이증가한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수두환

자는이보다훨씬많을것으로예상된다

수두는미열을시작으로온몸에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가량 생기는 감염병이

다 피부병변과의접촉 또는말하거나재

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된다 잠복기는 1021일(평균 14

16일)이며 발진 발생 12일 전에는 미열

이나타난다 시기적으로는 46월 111

월에 자주 발생하며 4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높다

무엇보다수두는매우가렵고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심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해야 한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어

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는 더욱 주의

가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수두집단발생학교의

경우학생들이밀접하게접촉하는단체행

사 등 모임을 자제하고 수두에 걸린 어린

이는 등원등교를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발진등수두의심증상이있는경우가

까운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고전염력이

없어졌다고 의사가 판정하면 등원등교

할것을권고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두는 전염

성이 강해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손을 씻을 때는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기침재채기할 때는 손수건휴지옷깃으

로입을가리는기침예절을반드시지켜야

한다고당부했다 전은재기자ej6621@

광주전남초중고 수두환자확산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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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 북서북
먼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 서북서
먼바다(동) 남동남 1020 서북서

파고()
0510
1020
05

0510

�바다날씨

먼바다(서) 동남동 1020 서북서 1015

�물때

목포
0604 0035
1820 1248

여수
0131 0749
1350 2019

간조 만조

�주간날씨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 � � � � � �
1426 1327 1524 1531 1631 1630 1729

광 주 비온후갬

목 포 비온후갬

여 수 비온후갬

완 도 비온후갬

구 례 비온후갬

강 진 비온후갬

해 남 비온후갬

장 성 비온후갬

나 주 비온후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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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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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후갬

비온후갬

비온후갬

비온후갬

비온후갬

비온후갬

비온후갬

비온후갬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523

해짐 1936
�� 0416

�� 1741

천둥번개주의

아침에 비가 그친 후 구름이 많겠다

식중독

자외선

피부질환

� �

손경오씨 양영식씨 진유성씨

광주 225명전남 358명전염성강해확진시등교말아야
23일 오후 2시41분께 해남군 계곡면

한공사현장에서쌓아둔토사가무너지

는사고가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박모(76)씨가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다

사고현장은문화재발굴사전조사를

위한터파기공사를하던중이었다

쌓아두었던 토사가 갑자기쏟아져 내

리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

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

고있다

해남박희석기자dia@kwangjucokr

해남공사현장토사붕괴

1명 숨지고 2명 중경상


